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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교매트릭스

경기서부 백지은

  사실 이 책의 1장부터 읽으면서 막힘이 좀 있었다. 
(내가 TMTC에 지원한 것 자체가 선교에 대한 소망함이 있던 것이 아니라 더욱 그랬
겠지만)
  우선 첫 번째 막힘은, ‘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?’
 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일단 동의. 
  두 번째 막힘은 ‘선교가 교회보다 우선한다고?’
  이것은 교회를 너무 좁은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닌지?
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,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본다면 선교가 그리스도의 몸보다 
우선한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웠다. 
 더군다나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이 나에게 주어진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
는 사람인데 저자가 모든 선교를 ‘해외 선교’에만 포커스를 두고 말하는 것, 그리고 
지금 이 곳에서의 선교는 무언가 소극적인 선교처럼 여겨지는 것이 내가 그동안 살아
온 삶을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해서 부딪힘이 있었다. 

 그러나 이 불편함과 오해는 TMTC에서 이영 선교사님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서 해소
되었다.
 이영 선교사님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고 구원받았기에 
이방인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한 고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하셨다. 바울이 이
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것처럼 나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
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구원 받은 것이고, 그렇다면 나 역시 그들 때문에 
구원 받은 것이다.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, 해외에 복음에 대해 
전혀 들어본 적이 었는 자들에게도 복음으로 빚진 자이다. 
 교회에는 모이는 사명과 흩어지는 사명이 모두 주어져있다. 이 안에서 함께 말씀으
로 양육받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명도 필요하지만, 또 누군가는 파송되어 나가서 복음
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. 
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. 모든 
사람이 해외 선교에 나갈 수는 없지만, 모든 사람은 해외 선교에 대한 지원과 기도의 
책임을 지고 있다. 내가 아무리 이 곳을 선교지로 삼고 있다고 해도 이 곳만이 나의 
선교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, 나 역시 해외 선교에 대한 책임이 있다.



  또 이책은 선교사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 어떤 고충이 
있고, 어떤 필요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.
 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다. 현지인 중심의 선교를 하는 방법의 하나
가 선교사가 스스로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기보다는 선교지에 이미 존재하는 단체나 
교회에 들어가 그 단체의 지도력 아래에서 사역하는 것이다. 예수님도 성육신의 방법
을 선택하셨다. 선교사가 내일 당장 선교지를 떠난다 하더라도 현지인이 이양을 받아 
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을 해야 한다. 
  한국교회는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선교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
선교를 해야 한다.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선
교사다.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을 희생하며 
생명을 내놓는 자가 선교사다.
   간사로서 나 역시 마찬가지다. 말씀을 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 
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역
할이다.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잘 사는 것이 성육신 선교의 기초다. 


